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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 건 명] 행심 2016-31

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

  □ 청구인 : ○○○

□ 피청구인 : ◇◇초등학교장

[주    문]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  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6. 8. 9.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

에 따른 『학급교체 등』 처분을 취소한다.  

[재결이유]

1. 당사자 관계와 신청의 적법 여부 

 이 사건의 청구인 적격과 피청구인 적격은 문제가 없으며, 청구기간과 방식에
도 문제가 없습니다. 

2. 사건의 경위 

가. 2016. 6월 경 부터 교실에서 5학년 같은 반 학생들인 ∇∇∇, ◕◕◕, ◇

◇◇이 ◎◎◎을 지속적으로 놀리거나 괴롭히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

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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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청구인은 종이에 ◎◎◎의 이름을 붉은 글씨로 써서 저주하고 놀렸으며, 

가짜 고백편지를 써서 책상에 놓았다. 

다. 2016. 8. 4.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, 청구인과 ∇∇∇는 학급교체 처분을 

받고, ◇◇◇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처분을 받았다.

라. 청구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2016. 9. 5.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

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.

3. 사건의 쟁점 

가. 청구인 주장

1)  청구인과 ∇∇∇, ◇◇◇은 친한 친구로 같이 어울려 다니는 급우인데,

∇∇∇와 ◎◎◎이 사이가 좋지 않아 담임교사에게 짝 교체를 네 차

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, 청구인이 ∇∇∇의 어려움에 같이 

대응을 한 행동이 놀리고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표현되었다.

2) 청구인이 종이에 붉은 글씨로 ◎◎◎의 이름을 쓴 것은 저주가 아니

라 단순한 재미로 작성한 것이며, 그 종이는 바로 버렸다.

3) 놀릴 목적으로 써서 ◎◎◎의 책상에 올려 놓은 고백편지는 청구인이 

쓴 것은 아니지만 장난치는 학생들과 동조한 점에 대하여 반성한다.

급우를 놀리고 소문을 퍼뜨린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처분이 과

하고, 학급교체 조치로 인한 청구인의 정신적 충격도 고려하여 이 사

건 처분을 감경해 주기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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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피청구인 주장

1)  청구인은 ∇∇∇의 어려움을 보고 대응했다고 하나 대응방법이 적절

치 못하였으며, 3명의 학생이 ◎◎◎을 험담 했고 서로의 행동을 

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집단괴롭힘으로 판단하였다, 

2)  청구인이 붉은 글씨로 써서 저주했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

와 학폭위에서 청구인에게 붉은 색으로 쓴 이유를 묻자 더 안 좋

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, 저주

의 말도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었다.

3)  청구인은 ◎◎◎을 놀리고 웃음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가짜 고백편지

를 이용했으며, 진술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판

단된다. 이에 학폭위에서는 ◎◎◎과 분리가 필요해서 내린 조치이

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. 

4. 판단 

가. 사실관계와 행위에 대한 판단 

  위 사건의 경위와 관계자 주장 등 쟁점에 대하여 토의하고 판단해 보건대, 
청구인과 ∇∇∇, ◇◇◇은 매우 친하게 어울려 다니며 ◎◎◎에 대하여 짧지 

않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모욕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등 가해행위
를 하였고, 이러한 행위는 ◎◎◎이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

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학교폭력 행위로 보이는 바, 예를 들어 엘리베
이터 옆에 붉은 글씨로 “◎◎◎ 죽어”라고 써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를 보

게 만들거나, 피해 학생의 얼굴을 그려 놓고 뼈가 으스러져 죽어라고 써서 저
주하는 등 ◎◎◎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저질렀으며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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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개인적 갈등인지 집단적 괴롭힘인지 여부와 단순 방조 여부  

  청구인은◎◎◎와의 개인적 갈등이라고 주장하나, 위 3명이 항상 어울려 다

니고 상호의 행동을 서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 명의 행동으로 인하여 서로
가 자극을 받는 등 집단적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며, 청구인은 ◎◎

◎와 ∇∇∇의 갈등에 ∇∇∇를 방조한 것일 뿐이라고 하나, ◎◎◎와 직접적 

갈등도 없으면서 3명이 항상 모여 다니며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에서 
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,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겪
었을 것이 상당히 인정되며 (4개월 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
서), 

다. 상당 기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◎◎◎의 정신적 피해 상태를 감안할 

때, 청구인 등과 ◎◎◎의 물리적 분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에서 원 처분

이 위법, 부당하여 취소, 변경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청
구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합니다. 

5. 결론 

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

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


